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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 지은이│윤상인  현재 한양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로 있으며 일본근현대문학, 비교문학을 담당하고 있다. 서강대학
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, 도쿄대학에서 비교문학으로 석, 박사학위를 받았다. 런던대학 객원연구원, 도카이대학
(東海大学)특임교수 및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외국인연구원, 『일본비평』의 초대 편집장(창간호 ~ 4호)을 역임했다. 최근
의 관심사는 근대 일본 문학자 및 지식인이 쓴 동아시아에 대한 지정학적 담론이다. 주요 저서로는 『世紀末と漱石』(東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2)   신격호는 1988년 6월 5일자 『아사히신문』의 「비즈니스 戰記」라는 난에 기고한 글에서 1970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
전화를 받고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“관광공사가 경영하는 반도호텔이 큰 적자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. 국영기업체에 
맡겨 두어서는 안 되겠다. 어떻게 할 수는 없는가?”라는 인수 권유를 받았다고 밝혔다. 아울러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
장이었던 손정목은 1970년 11월 13일 저녁에 박정희, 이후락, 신격호 3인이 회동했다고 증언한다.(손정목, 「반도 특정가
구 정비지구 : 을지로1가 롯데타운 형성과정(상)」, 『국토』 1998년 5월)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4)  손정목, 「반도 특정가구 정비지구: 을지로1가 롯데타운 형성과정(하)」, 121쪽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7) “신조선호텔 창립총회 / 野口遵 씨의 조선빌딩 건설을 伴하야 창립준비 중인 주식회사 신조선호텔(자본금 10萬圓)은 1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8) 片桐竜吉, 『半島の事業王, 野口遵』, 青森 : 東海出版社, 1939.
9) 『매일신보』, 1937. 6. 28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11) 주 7)을 참조할 것.
12) “신조선호텔 개칭/ 野口遵氏의 조선빌딩에서 영업할 주식회사 신조선호텔 來1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사명을 반도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13) 일례로 2000년에 발행된 미국 잡지 『트래블 앤드 레저』(Travel and Leisure)는 페닌슐라호텔을 세계최고호텔 4위에 올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4 ‘호텔 제국주의’에 대해
일제강점기에	인쇄된	반도호텔의	브로슈어는	한	눈에도	‘식민지’스럽다.	브로슈
어의	상하단	상호	부분을	한국식	단청문양으로	장식한	디자인	때문이	아니다.	브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18) 일본어판 위키피디아에 이와 관련한 기술이 나온다. “조선반도 진출 후 노구치 시타가우는 정상이었다. 조선총독부의 
각별한 비호를 받으며 압록강 수계에 부전강발전소 등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여러 개나 건설했고, 함경남도 흥남에 거
대한 콤비나트를 조성했다.”[http://ja.wikipedia.org/wiki/%E9%87%8E%E5%8F%A3%E9%81%B5]
19) “記者 : 閣下는 野口遵氏와 매우 절친하신 모양인데 野口氏는 朝鮮의 事業王이지요. / 宇垣 : 아니 朝鮮의 事業王뿐 
아니오. 日本의 事業王이오. 지금 實業界에서 그만한 일하는 사람을 나는 보지 못하였소.“(『삼천리』 1938. 11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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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	경영전략일지도	모르겠다.	그러나	이	질문에	대한	답은	이와	연계된	질문을	통
해	보다	구체화될	수	있을	것이다.	예컨대,	“왜	재벌기업은	앞다퉈	골프장을	소유
하려	하는가”와	같은	질문이다.
데이코쿠호텔에서	반도호텔에	이르기까지	고급호텔의	설립과	경영에는	재
벌기업이	간여했다.	고급호텔이	권력	엘리트들의	집합지였음을	고려하면,	호텔
은	‘자연스럽게’	이익	동기와	비호권력이	유착할	수	있는	토대가	된다.	호텔은	정
치권력에	봉사하는	공간이었고,	호텔은	경제권력을	유지·확대시키는	시설이었
다.	일본의	근대사,	한국의	현대사를	통해	보건대,	재벌기업의	호텔	사업은	편법적
으로	권력을	실현하고자	하는	아시아적	후진성의	산물이었다.
일본열도에는	북으로는	네무로(根室)반도에서	남으로는	사쓰마(薩摩)반도
에	이르기까지	모두	54개의	반도가	있다.	반도는	바다를	접한	지형이기	때문에	
관광,	휴양지로	적합하여	숙박업소도	많기	마련이다.	이	글을	준비하면서,	일본에	
존재했거나	현존하는	호텔	중에	‘반도’를	상호로	사용한	호텔,	여관	등	숙박업소
를	찾아보았지만	결국	단	하나도	찾을	수	없었다.	그렇다면	‘반도’라는	공간명사
는	일제강점기의	‘(조선)반도’의	시공간에서만	특별한	의미를	내포하는	말이었다
는	씁쓸한	인식과	마주하게	된다.	‘반도’는	곧	식민지인	것이다.
